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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면의 염색 

1.4.4.5 불용성 아조염료(insoluble azo dye) 염색 

이 종류의 염료는 나프톨(naphthol)염료 또는 아이스염료라고도 부르며, 미

국과 영국에서는 아조익(azoic)염료라고도 칭하고 있다. 이 염료는 먼저 아조

성분액 하지제를 섬유에 흡수시킨 후 이것을 적당한 디아조(diazo) 화합물 현

색제의 용액에 침지시켜 물에 불용성의 아조안료를 섬유상에 형성시키는 방

법으로 염색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세견뢰도가 우수하다. 이때 디아조화합

물의 용액은 일반적으로 열에 의하여 분해하기 쉬우므로 그 용액을 저온으

로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얼음을 사용해야 되므로 아이스염료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하지제로서는 나프톨 AS류와 β-나프톨로 구분되고, 현색제로서는 베이스

류와 솔트(salt)류가 있는데, 베이스류는 디아조(diazo)화 시키지 않은 현색제

를 말하고, 솔트류는 염색시 베이스를 디아조화시키는 공정을 생략하기 위하

여 미리 베이스를 디아조화시켜 안정화시킨 것이다. 

(1) 염료의 성질 

① 하지제인 β-나프톨은 섬유에의 침투 흡착성과 마찰에 대해 약하므로 

개량된 하지제로서 유명한 나프톨 AS류가 있다. 하지제는 가성소다와 침투

제가 녹아있는 용액에 넣어 가열하면 용해한다. 

② 베이스류를 염산과 아질산나트륨의 냉수용액 속에서 디아조화시킨 화

합물의 용액은 열에 의해 분해하기 쉽다. 

③ 아조익염료는 환원제의 작용에 의해서 아조기(-N=N-)가 파괴되어 분해

되므로서 소색된다. 다만 이것을 발염의 지염에 응용할 때는 강력환원제와 



더불어 안트라퀴논(anthraquinone) 같은 촉매를 병용하여 그 환원작용을 촉진

시킬 필요가 있다. 

④ 염색시 가열을 않는 것이 아조익염료의 특징의 하나이며, 주로 면의 염

색에 사용된다.  

⑤ 아조익염료의 염색물은 수세, 세탁 등에 견뢰하고, 특히 나프톨 AS류에 

의한 염색물은 비등정련에도 견디는 것이 있으며, 염소, 과산화수소표백 및 

일광견뢰도도 양호하다. 

⑥ 커플링(coupling)하여 발색하는 속도는 염료의 종류와 pH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산성에서는 커플링이 일어나기 어려우며, 커플링속도가 빠른 것

만이 발색한다. 커플링속도가 늦은 것은 알칼리성으로 하지 않으면 커플링하

지 않는다. 

⑦ 아조익염료는 하지제와 현색제와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만들어

진 색소의 분자구조가 전부 다르며, 거기게 따라 색상과 견뢰도가 변한다. 

⑧ 나프톨 AS류는 일반적으로 콜로이드(colloid)성이 보다 크므로 섬유와 

결합하기 쉬우나 그의 성능을 각각 달리하고 있으므로 중성염으로 촉염되는 

것과 침전되는 것이 있다. 

⑨ 아조익염료에 의한 면 염색물은 마찰에 대한 견뢰도가 일반적으로 낮

은 결점이 있다. 

(2) 염색방법 

불용성 아조염료의 염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행한다. 

하지(grounding) – 현색(development) – 후처리(aftertreatment) 

1) 하지(下漬) 

나프톨 AS류를 용해시킨 용액속에 섬유를 침지시켜 흡착시키는 공정이다. 

나프톨 AS류를 용해시키려면 이것에 가성소다용액과 로드유(Turkish red oil)를 



가하여 반죽하여 니상(泥狀·slurry)으로 만든 후 뜨거운 물을 가하면서 교반

하여 용해시킨다. 용해가 곤란한 것은 알코올(alcohol)을 쓰면 비교적 용이하

다. 하지후 현색할 때까지 장시간 방치하면 산화얼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

으므로 이를 방직하기 위하여 소량의 포르말린을 하지액에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2) 현색(顯色) 

베이스류를 염산과 아질산나트륨의 냉수용액 속에서 디아조화시켜 그 수

용액에 하지처리한 면섬유를 침지시킨다. 이 공정을 현색공정이라고 하고, 

현색에 의해 섬유내부에 불용성의 아조색소를 생성하므로 발색한다. 

파스트 베이스(fast base)류의 디아조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이 

있다.  

① 우선 베이스를 소요량의 염산과 물 또는 온탕으로 용해한 후 소정의 

온도로 냉각하면서 미리 소량의물로 용해시킨 아질산나트륨을 집어넣고 교

반하여 디아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② 묽은 염산에 불용성의 베이스는 아질산나트륨을 먼저 넣어 물로 니상

화시켜 아질산나트륨이 완전히 용해되면(가열하였을 때는 냉각시킴) 미리 소

요량의 염산을 용해시킨 냉액에 서서히 집어넣으면서 교반하여 디아조화시

키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여 디아조화가 완료되면 냉수를 가하여 소정의 

욕비로 만들어 여과하고, 미리 물에 용해시킨 조제를 가한 다음 사용 직전에 

과잉의 염산을 중화하기 위하여 초산나트륨 또는 탄산칼슘을 가하고, 필요에 

따라식염 또는 황산알루미늄을 물에 녹여 집어넣은 다음 현색한다. 

③ 솔트류는 미온수에 용해시켜 수용액으로 하면 곧바로 디아조화액이 만

들어진다. 이 액에 하지처리한 섬유를 침지시켜 현색한다. 이 때 황산나트륨

(망초)를 다량 가하여 하지제의 용출을 방지시킨다. 솔트류는 베이스류에 비



하여 발색액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적절한 농도 조절이 필요하다. 

3) 후처리 

현색 후 수세하여 섬유에 함유되어 있는 디아조화합물과 기타 부착물을 

제거하고, 다음에 묽은 염산수에 넣어 섬유에 부착한 알루미늄 비누를 분해

한 뒤 수세하여 산분을 제거하고, 비누와 탄산나트륨(소다회)을 함유한 뜨거

운 용액에서 충분히 처리 후 수세한다. 

1.4.4.6 안료수지염료(pigment resin dye) 염색 

안료수지 염료는 미세분말화한 안료와 바인더를 사용하여 섬유상에 고착

시켜 염색한다. 고착제인 바인더(binder·bonding agent)는 합성수지의 초기축

합물을 함유한 에멀젼으로 아크릴산수지나 멜라민수지의 축합물을 사용한다. 

안료수지염료는 셀룰로스 섬유뿐만 아니라 각종 섬유에 사용할 수 있고 

담색, 중색 염색에 사용하고, 주로 날염에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안정제, 소

포(消泡)제, 유연제 등이 바인더에 섞여 쓰이고, 방염제(防染劑), 발염제(拔染

劑) 등도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1) 염료의 성질 

안료수지염료는 유중수적형 에멀젼(water in oil emulsion=W/O)형과 수중유적

형 에멀젼(oil oin water emulsion=O/W)형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과 결점이 

있다. 

(가) 특 징 

① 바인더의 선택에 따라 모든 섬유의 염색 및 날염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염색 및 날염 공정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견뢰도가 양호하며, 

색상이 밝은 편이다. 

③ 염색후 수세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색상의 관리가 쉽다. 

④ 일반적으로 일광, 드라이클리닝 견뢰도가 양호하다. 



⑤ 섬세한 무늬의 날염이 가능하다. 

(나) 결 점 

① 바인더를 사용하므로 촉감이 딱딱하다. 

② 습윤견뢰도가 나쁘다. 

③ 반응성염료나 염기성염료만큼의 선명한 색상을 얻지 못한다. 

1) 유중수적형(油中水適型) 에멀젼법 

기름속에서 물을 미립자상태로 분산시키는 유중수적형으로 수지의 용제용

액 속에 물방울이 분산해 있는 것으로 안료는 유상속에 분산하여 있다. 

이는 1948년 미국 Sherwin Williams사와 Interchemical사에서 발명된 날염용 

셔다이(sherdye)와 애리다이(aridye)가 여기에 속한다. 

2) 수중유적형(水中油適型) 에멀젼법 

물속에 기름을 미립자상태로 분산시키는 수중유적형으로 1950년 독일의 

Bayer사에서 발표한 아크라민(acramine) 안료수지염료가 여기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수용성의 유화제는 O/W형의 에멀젼을 만들기 쉽고, O/W형은 

물로 묽헤 할 수 있다. 

3) 물 분산법 

수용성 수지용액속에 안료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서 1953년 BASF사에서 

발표한 헬리자린(helizarine) 안료수지염료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일반적으

로 고열처리를 행하며, 각종 섬유에 응용되고 그 색상은 유기안료로서 선명

하며, 안료의 입자는 섬유에 대하여 친화성이 없고 초미립자이므로 침투성과 

균염성이 좋은 염색이 얻어진다. 

(2) 염색방법 

안료수지염료의 염색은 염액을 에멀젼형에 따라 준비하고 면직물을 이 용

액에서 패딩(padding)하여 예비건조를 거쳐 열처리기에서 안료수지염료를 고



정, 염착시킨 다음 필요에 따라 소핑하고 수세하면 된다. 

1.4.4.7 기타 염료 염색 

기타 면포를 염색할 수 있는 염료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염료로 단일 염

료이거나 작은 집단의 염료로 널리 사용되지 않으나 어느 특정한 공자에서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염료로 요약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아닐린 블랙(aniline black) 염색 

1863년 영국의 Lightfoot에 의하여 발명된 아닐린 블랙은 산화염료로서 섬

유상에서 방향족 아민류를 산화하여 얻는 불용성의 흑색염료이다. 

이 염료로 염색한 염색물은 일반적으로 일광, 세탁, 산, 알칼리, 기타의 견

뢰도가 우수할 뿐 아니라 광내기(lustering·glazing)공정에서도 다른 염료와 

같이 회색기를 띄우지 않으므로 주자직물이나 우산지 등의 염색에 매우 많

이 사용되고, 면포의 방염, 날염에 특히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산화공

정의 불량으로 산화가 불충분할 때는 산(酸)류, 특히 환원성 산류, 땀 등에 

의해 녹색기를 띄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면섬유를 취화시키는 결점이 있다. 

아닐린 블랙의 염색법에는 아닐린의 산화양식에 다라 침염흑법(또는 1욕흑

법), 증열흑법 및 산화흑법이 있다. 

① 침염흑법(dyed black process)은 산하ㅗ제로 염산과 중크롬산칼륨을 사용

하여 침염법으로 가열 염색하므로 섬유를 취화시키기 쉽다. 

② 증열흑법(steamed black process)은 산화제로 염소산나트륨과 황혈염(黃血
塩)을 사용하여 증열기(steamer)에서 가열 염색하는 방법으로 날염할 때 지염

방염(地染防染)에 많이 사용되고 녹변이나 취화의 위험이 적다. 

③ 산화흑법(aged black process)은 산화제로 염소산나트륨과 황산동을 사용

하여 래피드 에이저(raped ager)에서 증열(ageing)을 충분히 하여 암녹색으로 

변하면 중크롬산칼륨과 황산을 함유한 발색액을 통과시켜 발색시키는 방법



으로 3가지 방법 중 가장 많이 응용되는 염법이다. 

(2) 광물염료(mineral dye) 염색 

가용성 금속염 및 수산화물을 섬유에 흡수하여 복분해에 의해 또는 제2염

욕에서 가용성 염과 반응, 섬유내에 불용성 착색안료를 형성시켜 염색물을 

얻는다. 이 광물 염료 중에는 일광 및 내후 견뢰도가 우수한 제품이 있어 천

막지 염색에 응용된다.  

특히 방수시트, 국복, 군용천막 염색에는 광물염료인 카키(khaki)가 많이 사

용된다. 카키 광물염료 염색은 수용성인 철과 크롬의 아세테이트화합물을 조

합시켜 직물에 패딩후 알칼리처리하면 수산화물이 되고, 이를 건조하면 카키

색을 띄게 된다. 

(3) 염기성염료(basic dye) 염색 

염기성염료는 셀룰로스 섬유에 직접 염착되지 않으나 적당한 매염처리를 

하여 염색할 수 있다. 염기성염료는 일광, 수세 등의 견뢰도가 낮지만 색상

이 매우 선명하므로 면섬유를 직접염료 또는 황화염료로 염색한 다음 직접

염료 또는 황화염료와 쉽게 결합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토핑에 사용되나 현

재는 면섬유 염색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염기성염료에 의한 염법은 매염제의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염법이 있다. 

매염제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탄닌(tannin) 매염법 ②카타놀(katanol) 매염법 ③ 지방산(fatty acid) 매염법 

④픽솔(fixsol) 매염법 ⑤염기성염료에 의한 토핑법(topping) 

(4) 록우드(logwood)염료 염색 

록우드는 천연적으로 출현한 염료나무로서 서인도제도, 멕시코, 중앙아메

리카에서 산출되는 헤마톡실론 캄페치아눔(haematoxylon campechianum) 수목

의 줄기에서 추출하여 얻어지며, 면섬유상에 철 및 크롬매염제과 함께 염색



하고, 산화시키면 뛰어난 청흑색이 얻어진다. 

특히 열대 아메리칸산 뽕나무과의 황목에서 추출한 다른 염료로 쉐이딩

(shading)할 때 다른 염료로 나타낼 수 없는 매우 우수한 견뢰도를 가지는 흑

색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염색이 장시간 걸리고, 번잡스러운 심각한 결점

이 있어 지금은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5) 프탈로시아닌(phthalocyanine)염료 염색 

프탈로시아닌 안료는 아름다운 색상과 안정성으로 인해 안료로서의 중요

도는 매우 높다. 많은 유도체중에서 안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銅)프탈로

시아닌, 고염소화동(高塩素化銅)프탈로시아닌 및 무금속(無金屬)프탈로시아닌

의 3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동프탈로시아닌은 대표적으며 일광, 열, 산, 알칼

리 등에 모두 우수한 견뢰도를 갖고 있으나 염소견뢰도가 나쁘다. 

염색처리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한가지 방법은 프탈로시아닌에 붙어있

는 일시적 가용성기를 섬유에 흡수시킨 후 가용성기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

에 불용성기를 재생시켜 처리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ICI사의 Alcian blue 8GN

은 초산으로 pH3.5~4.0로 조절한 물에 용해, 염색후 수세한 다음 알칼리소다

회로 처리하여 섬유상에 불용성의 안료를 생성, 착색한다. 

면섬유상에 프탈로시아닌 안료를 생성시키는 다른 방법은 Bayer사에서 개

발한 프탈로겐(phthalogen)이다. 이 경우는 안료를 가용성 혹은 분산성 성분으

로 섬유내에서 합성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면 Phthalogen brilliant blue IF3G를 

유기용제와 환원제의 혼합물로 용해시키고, 여기에 유기구리화합물을 첨가, 

그 혼합물로 직물에 패딩 건조후 열처리(baking) 또는 증열(steaming)시킨 다

음 희석시킨 뜨거운 광산(鑛酸·mineralacid)으로 급속히 처리하여 소우핑, 수

세하여 마무리하면 섬유상에 동프탈로시아닌이 생성되어 아름답고 견뢰한 

염색이 된다. 


